
< ABSTRACT >

Tertiary general education innovation in Korea has achieved the current level of innovation, 

following the trajectory of reform and innovation level of the university academic structure. In 

particular, it has been reporting great achievements in general education innovation, as a part of 

government-supported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projects such as ACE, PRIME, and LINC+. 

However, tertiary general education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to be competitive, considering 

that our society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fore, the 

current study designed and validated the‘tertiary general education model operated by public 

permissioned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tertiary general education innovation by using the design &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Specifically, first i) public permissioned blockchain-based general education system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literature analysis was designed. Next, technical review by technical 

experts was carried out, followed by validity through field review by university stakeholders. 

Through validation processes,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model and opinions of university 

stakeholders were confirmed. Based on these, policy supplements for the model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were proposed.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d 

guidelines that many universities in Korea are considering in tertiary general education innovation 

as well as tertiary educatio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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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대학교양교육은 대학학사구조의 개혁과 그 궤적을 같이하며 혁신의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

르렀다. 특히 최근 ACE, PRIME, LINC+ 등의 정부지원 대학교육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양교육

혁신의 큰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고려해 볼 때, 대학교양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 교양교육혁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에 의하여 작동되는 대학교양교육체제 모

형’을 설계하고 타당화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먼저 블록체인 기술 및 문헌 분석에 근거하

여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교양교육체제 모형을 설계하고, 이어서 ② 기술전문가들의 기술검

토, ③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현장검토를 통한 타당화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타당화의 과정을 통하

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형의 정책적 보완점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혁신 

및 교양교육혁신에 대하여 고민하는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참조할 수 있는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교양교육혁신, 설계·개발연구, 블록체인,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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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대학교양교육의 변혁은 대학학사구조의 변화 및 혁신의 과정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Kang & Kim, 2010).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혁 속에서 대학교

양교육 역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대학교양교육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한번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

고 있다(Jho, 2017).

그 간의 대학교양교육의 발전 및 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교

양교육 관련 연구는 ①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 ②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역량 기반의 새로운 교

양교육과정 개발연구, 마찬가지로 ③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

수법 및 교육방법 연구로 크게 나뉘며, 이와 같은 연구는 연구로 끝나지 않고 국내 많은 대

학에서는 ACE(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Ministry 

of Education, 2015), PRIME(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Ministry of Education, 2015), LINC+(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Ministry of Education, 

2017) 등의 정부지원 대학교육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그 성과를 보고해

오고 있다(Kyun & Jang, 2021). 

이와 같이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교육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

양교육혁신의 큰 성과를 보고해 오고 있지만, 기술순환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이와 함께 급

속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고려해볼 때 좀 더 개선이 요구된다. 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교양교육을 포함하는 대학교육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 및 학습자 요구

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의 적극적인 적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대학교양교

육모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먼저 문헌분석 및 블

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에 의하여 작동되는 교양교

육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어서 ② 기술전문가의 검토 및 대학 이해관계자의 현장검토를 통한 

타당화의 과정을 거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양교육체제 및 그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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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대학교양교육의 혁신과 한계 

가. 교양교육의 혁신 과정 및 성과 

대학학사구조 및 대학교육의 변혁과 함께 발전해온 국내 대학교양교육의 혁신은 다양한 

연구자, 조직 및 체제, ACE, PRIME, LINC+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프로젝트의 수행을 기

반으로 현재의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관련 연구 및 간략한 

변혁의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on(2009)은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창의력은 전공교육만으로는 불가

능하고 따라서 융복합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융봅합교육의 기초로서 교양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에 Son(2009)은 21세기 초반 교양교육의 새로

운 위상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조직, 교육행정, 교육지원의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교양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Seo(2010)는 기존 대학교양교육체체와 관련하여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연구

다. Seo(2010)에 의하면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고 학문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소양교육으로, 이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개별 학습자가 자신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살아갈 역량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Seo(2010)는 이와 같은 교육이‘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체제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았

다. 즉, 학부대학 체제에서는 사회수요와 학습자요구에 맞는 교양교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

는 교과목의 폭넓은 개설이 가능하며 학생들도 1-2학년 동안에는 전공교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하며 희망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학부대학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정

부의 탑다운 정책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Seo, 2010). 그러나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각기 처한 여건에 따라 변형하여 ‘자유전공학부’ 혹은 ‘기초교육

원’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교양교육 전담 기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록 학사구

조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본래의 차원에는 못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구들을 통해서 지

속적으로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구심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Se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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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 대학의 교양교육전담조직은 2011년에 교양교육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 전체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이 제시하는 ‘대학교양

기초교육의 표준 모델(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January 6)’을 

기반으로 양적 및 질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개별 대학은 교기원이 지원하는 다양

한 사업 및 교양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지원체제를 마련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교기원의 ‘대학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은 각 개별 

대학 본연의 교육이념과 인재상등 대학 특성에 맞는 교양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2011년 이래 교기원의 대학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각 

개별 대학의 교양교육은 정부주도의 ACE, PRIME, LINC+ 등의 대학혁신사업을 동력으로 새

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개별 대학들은 정부지원금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켰지만, 특히 학내 어느 조직보다 유연한 조직인 교양교육전담조직이 크게 변

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별 대학의 교양대학 혹은 유사전담조직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수요 및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는데(Jho, 2017),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 관련 교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과목 개발을 새롭게 추가하였다(Yoon, 2020).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학제 간 융합을 통한 깊이 있는 이해능력을 배양하는 융합역량

을 강조함에 따라, 교수학습방법도 융합적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학습 및 학생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기반학습(PBL), 팀기반학습(TBL), 캡스톤디자인 등의 혁신 수업

으로 변화시켜 나갔다(Choi & Chang, 2017).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국내의 몇몇 대학들

은 발 빠르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의 신기술을 대학교육에 접목시켜 학습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시도하였다(Yoon, 2017, 

September 20; Choi, 2021, January 30). 특히 인공지능기반 적응형학습시스템(adaptive 

learning system)은 맞춤형 대학 강의를 수행하여 학습자의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는데(Shin, 2020),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은 학습자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대학체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여

겨진다. 

나. 기존 대학교양교육 혁신의 한계점  

이상과 같이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정부지원 대학교육혁신프로젝트를 통하여 대학교육은 

물론 교양교육 혁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의 신

기술을 적용하여 대학과 학습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교육을 구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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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양교육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수요 및 학습

자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와 같은 아쉬운 점

은 기존 대학교양교육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계점 1: 기존 교양교육혁신의 내용 중 첫 번째 아쉬운 점은 교과목 개발의 절차가 복

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즉, 사회수요 및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신규 교양교

과목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과목 공모’라는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1개의 교과목이 개발되기까지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포함 교과목 개발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 심의가 전제가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6개월에서 1년의 긴 시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공모에 참여하는 교원은 교과목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

회의 수만큼 계획서 혹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긴 절차와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된 교과목은 종종 너무 늦을 수 있으며, 학습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폐강의 절차를 밟기

도 하는데 이 경우 비용, 시간, 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한계점 2: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교양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대

학의 전임교원에 국한시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교과목 개발의 시의적절성, 적합성,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기존 전임교원의 노력이 많은 성과

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기술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

려해볼 때, 향후에는 대학구성원인 전임교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 한계점 3: 세 번째 아쉬운 점은 교양대학이 야심차고 새롭게 개발한 사회 및 산업수요

에 부응하는 교과목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학습하고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학생은 그 학

습 결과를 졸업전까지는 증명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졸업 후 얻게 되는 결과 

역시 A~F로 요약되는 등급인데, 그와 같은 결과는 학생이 교과목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

득했고, 어떤 실질적인 역량을 길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술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평생직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턴 지원 등 경력개발 혹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

고하여 학습한 교과목 이수의 결과를 바로 확인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다. 

이러한 한계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한 교육

체제 모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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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 

블록체인(blockchain)은 블록(block)이라고 불리우는 거래 정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이전 

블록들에 체인(chain) 형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장시스템으로(Park et al., 

2019),‘거래정보의 분산’,‘보안 유지’,‘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Leloup, 2018). 이와 같은 블록체인은 2009년에 최초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통한 

‘보안(security)’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투명한 금융거래의 도구로 등장하였는데(Nakamoto, 

2009), 이후 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인 이더리움(Ethereum)

등 다양한 블록체인의 출현 및 발전과 함께 금융거래 이외의 유통, 교육, 사회, 문화, 보건, 

헬스케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Min et al., 2019; 

Hwang et al., 2020). 

가.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s)과 블록체인이란 용어는 종종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엄

격히 말해서 두 개념은 구별해야 한다. 먼저 분산원장은 여러 기관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 지

리적으로 분산된 복제, 공유 및 동기화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하며,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여러‘노드’에서 복제 및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

의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Mikroyannidis et al., 2020). 

반면 블록체인은 계속 증가하는 블록으로 불리우는‘기록의 목록’이 서로 연결되어 체

인의 형태를 형성하는 특정 유형의 분산원장이다(Ramachamdran et al., 2020). 즉 블록체인

은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는 불가역적(immutable) 특성을 지닌 분산원장이며 인센티브시스템

을 기반으로 P2P 네트워크상의 탈분산 커뮤니티에 의해서 관리된다(Chowdhury et al., 

2020). 이때 커뮤니티의 각 구성원은 노드라 불리우며 블록체인 저장소를 분산하여 관리·

유지하고, 네트워크의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노드는 변경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 동의의 과정을 합의의 과정이라고 부른다(Franco, 2015).

이와 같은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탈중앙화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며 

이러한 분산저장 기술은 데이터의‘보안’,‘신뢰성’,‘투명성’을 보장한다(Mikroyannidis 

et al., 2020).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주요 특성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효율

성을 증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탈중앙화 (decentalization) 그리고 보안(security):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저장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의 중앙집중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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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사용해 오고 있다(Chowdhury et al., 2020). 그러나 현재의 중앙 시스템에 의한 데

이터베이스 구조는 항상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앙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

체 시스템을 정지시킨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분산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모든 네트워크에

서 참여자의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는 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해킹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Kyun et al., 2021). 

· 불가역성(immutability) 그리고 신뢰성(reliability):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에 의하여 보

호되는 불가역적 특성을 지닌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s)이며, 이때 원장이란 거래기록

(transaction) 데이터를 의미한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은 불가역적인데, 이것은 일단 블록체

인에 저장되면 영구적으로 저장되며, 소급되어 수정될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Chowdhury et 

al., 2020). 따라서 기존 고등교육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면 서버 자체의 문제 혹은 

직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학생정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기록의 위변조를 원

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Kyun & Jang, 2021). 

· 투명성(transparency):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탈중앙화된 P2P 네

트워크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된다(Hori et al., 2018).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

한 구성원은 누구나 모든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고등교육기관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기존 대학

의 시스템상으로는 학생 및 대학의 담당 행정직원만이 학생의 졸업자격 및 기타 사항에 대

한 엑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취업 혹은 경력개발을 위해 지원할 경우 자

신의 자격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그와 같은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블록

체인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면 누구라도 정보의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 기

업, 공공기관 등 학생들의 취업 및 경력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연결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 블록체인의 유형 

블록체인은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에 따라 비허가형(permissionless)과 허가형

(permissioned), 혹은 공개(public)와 사설(private)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쓰기’ 권한이 모

두에게 열려있으면 ‘비허가용’, 제한되어 있으면 ‘허가형’으로 분류되며, ‘읽기’ 권

한이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 ‘공개’ 제한되어 있으면 ‘사설’로 분류된다(Kim, 2020, 

March 6).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보통은 비허가형 블록체인을 공개 블록체인,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설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구분하는데, 이와 같이 유형화하는 것이 항상 적합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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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특징 예시  

비허가형 
(permissionless)

공개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 누구나 참여 가능
· 투명한 정보
· 수정불가능
· 소유권이 참여자들에게 분산됨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암호화폐 사용
· 속도 느리고, 네트워크 유지비용 높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허가형 
(permissioned)

사설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 권한이 있는 참여자만 가능 
· 명확한 주체 운영
· 수정가능 
· 기관 혹은 개인이 소유 
· 인센티브 시스템은 필수적이지 않음
· 속도 빠르고, 네트워크 유지 비용 낮음 

·하이퍼레제 
  패브릭
·쿼럼

컨소시엄 
블록체인

(consortium 
blockchain)

· 공개 블록체인과 사설 블록체인의 장점 결합
· 넓은 응용환경 
· 현재 주로 산업에서 사용
· 두 개 이상의 기관 혹은 개인이 소유권을 지님
· 인센티브 시스템은 필수적이지 않음
· 속도 빠르고, 네트워크 유지 비용 낮음 

·R3CEV
·CASPER

<표 1> 블록체인의 유형

않다. 왜냐하면 공개 블록체인과 사설 블록체인은 두 개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블록체인 설계 시 적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공개 혹은 사설 블록체인이라 명명하는데, 같은 사설 혹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 불리운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과 특징을 지닐 수 있다. Hwang et al.(2020), Lee 

et al.(2020), Min et al.(2019), Park et al.(2019)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블록체인의 

유형 및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공개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

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비허가형(permissionless) 블록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Park et al., 

2019).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와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원리는 바로 암호화폐 기반의 인센티브시스템이다(Min et 

al., 2019).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암호화 외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환경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Park et al., 2019), 아이디어가 풍부한 기존 기업들이 생각지 못하는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

는 스타트업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블록체인이다(Min et al., 2019).

사설 블록체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용자만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주로 기업과 

기관이 활용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대부분의 정보는 모든 참여자가 열람 가능한 공개 장

부이지만, 기업과 기관에서는 공개되지 않아야 하거나 일부에게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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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마련이다(Min et al., 2019). 이러한 이유로 사적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리눅스 

재단이 만든 하이퍼레제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한다(Hwang et 

al., 2020).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공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과 사적 블록체인의 다양한 응용환

경을 결합한 블록체인으로 여러 기관이 협의체로서 참가해 신뢰성과 익명성을 높이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Park et al., 2019). 즉, 참여자(즉, 노드) 간의 협의가 필요한 서비스에서 컨소

시엄 블록체인이 사용되는데, 가령 기관끼리의 이미 체결된 협의에 따라 중개기관(trusted 

third party, 이하 TTP)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컨트랙(smart contract)은 1994년 컴퓨터 과학자 닉자보(Nick Szabo)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합의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체결과 이

행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미리 프로그래밍한 알고리즘 코드’를 의미한다(Hwang et al., 

2020). 즉 간단히 말해서 스마트 컨트랙은 중개자(TTP)없이 자체적으로 거래의 신뢰성을 보

증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컨트랙의 큰 장점은 조건이 충족되면 중개자가 거래를 처리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즉시 실현되기 때문에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암호화

된 거래 기록은 참여자 간에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Yasunori, 2020). 또

한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은 불가역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위·변조

가 어렵고, 암호화 되어 있어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Kasaki et al., 2020).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거래의 불가역성은 커다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을 구성하는 코드에 버그 등의 오류가 발행하여 거래가 잘못 

수행되었을 경우 거래 이전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Leloup, 2018). 

대표적인 공개 블록체인인 이더리움(Ethereum)이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되는 블록체인으

로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솔라나(Solana), 하이퍼레제 패브릭(Hyperledger Fabric) 등

의 블록체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가 가능하다. 

Ⅲ. 연구방법

1. 설계·개발 연구 

설계·개발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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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것을 추구하며, 크게 ① 산출물 및 도구연구와 ② 모형연구로 나뉜다(Richey & 

Klein, 2009). 즉, Richey와 Klein의 정의에 의하면, 설계·개발연구는‘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Richey & Klein, 2009)’이다. 

본 연구는 설계·개발연구의 하위 범주 중에 하나인 모형연구(model research)에 근거하

여 수행되었다. 모형연구는 설계·개발연구 중 가장 손쉽게 활용되는 연구로, 새로운 혹은 

개선된 모형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며, 이때 활용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전략으로는 모형개

발(model development), 모형타당화(model validation), 모형사용(model use)이 있다(Richey & 

Klein, 2009). 본 연구의 경우, 모형연구 방법론 중에서 모형개발 및 모형타당화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즉,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 맞춤형 대학 교양교

육 체제 모형을 설계하는 연구로, 먼저 ① 신기술 이론 및 문헌에 근거하여 대학 교양교육체

제 모형을 개발하였고(model development), 이어서 ② 기술전문가의 검토연구(model 

validation), 대학이해관계자의 현장평가 연구(model validation)가 수행되었고, 이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2. 연구 절차

설계·개발연구 방법론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대학교양교육체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검토 및 대학이해관계자의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처 제안된 모형을 보완 

및 구체화하였다. 

가. 모형 설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자 맞춤형 대학교양교육체제 모형이 개발되었다. 활용된 선행

연구는 대표적으로 두 편이다. 하나는 기존의 대학교양교육 혁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

인 기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개념연구(conceptual research)인 Kyun & Jang(2021)

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블록체인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연

구인 Wüst & Gervais(2018)의 연구이다. 이 두 선행연구 분석으로부터 ① 구체적인 블록체

인의 종류가 선정되었고, ②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중심의 대학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플랫폼의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원리 및 전제가 되어야 하는 대학정

책 등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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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모형 검토 

제안된 모형이 기존의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

여,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자 및 관련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개발자 및 연구

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2년 1월 초에 대면 및 비대면 1:1 면담을 통하여 이들

의 의견은 수집되었고, 그 결과가 분석되었다. 면담은 1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면담에 참

여한 기술전문가들의 개별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기술전문가의 배경 정보 

검토자 경력 및 특징 면담방법 면담일

기술전문가1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이퍼레제 패브릭 개발자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블록체인 등 관련 업무 6년

대면 2022년 1월 7일

기술전문가2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더리움 개발자

블록체인 개발 스타트업 대표이사
블록체인 스타트업 운영 5년

대면 2022년 1월 10일

기술전문가3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게임 개발 스타트업 운영 11년 
 ZOOM 기반 
화상회의 

2022년 1월 13일

모형의 기술검토는 기술전문가들의 ① 사전검토 및 ② 면담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면담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0쪽 분량의 모형에 대한 설명자료 및 질문지는 이메일을 통

하여 전문가들에게 사전 전송되었고, 일대일로 진행된 면담을 통하여 이들의 의견은 확인되

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 또는 요약·전사되었다. 면담의 주요 내용 및 질문은 ①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플랫폼이 현재의 기술로 구현 가능한가? ② 구체적으로, 기존 스마트 컨

트랙 기술이 이 교육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가? ③ 다양한 블록체인 중에서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④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가? 등이며, 이에 대한 기술전문가들의 답변

은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모형에 적용되었다. 

다. 대학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모형 검토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플랫폼 중심의 교양교육체제 모형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학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9명의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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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경력 및 특징 면담방법 면담일

대학이해관계자 1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10년

대학혁신사업 업무 7년 
대면 2021년 12월 22일 

대학이해관계자 2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23년

대학혁신사업 및 주요보직 업무 15년
대면 2021년 12월 28일

대학이해관계자 3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10년
ZOOM 기반 
화상회의 

2021년 12월 29일

대학이해관계자 4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10년

대학혁신사업 업무 3년 
대면 2021년 12월 30일

대학이해관계자 5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20년

대학혁신사업 및 주요보직 업무 10년
대면 2021년 12월 30일

대학이해관계자 6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10년

대학혁신사업 업무 1년 
ZOOM 기반 
화상회의 

2021년 12월 31일

대학이해관계자 7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7년

대학혁신사업 및 주요보직 업무 7년
대면 2022년 1월 3일

대학이해관계자 8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27년

대학혁신사업 및 주요보직 업무 15년
대면 2022년 1월 4일

대학이해관계자 9 대학교육 및 연구 경력 15년
 ZOOM 기반 
화상회의 

2022년 1월 11일

을 수행하였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및 수도권과 지방의 중소 도시 소재 대학에 재직하

는 대학교원 9명은 공통적으로 대학교육혁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지만, 조금은 다른 이해관계 안에 속하는 교원들이다. 대학은 다양

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곳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견 수집을 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교원들을 면담대상자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면담대상자 

9명 중에는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속하는 전·현직 부총장 및 처장급 보직자, 대학혁

신사업의 주요 실무자, 교육과 연구 활동만을 수행해온 교원들이 포함되었다. 1:1로 수행된 

심층면담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에 걸쳐 대면 및 비대면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었

으며, 면담에 참여한 대학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경력 등 개별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이해관계자의 배경 정보 

모형의 대학이해관계자 측면의 검토는 해당 대학교원들의 ① 면담 및 ② 사후정리의 과정

으로 수행되었다. 즉 면담대상자들은 먼저 면담을 수행하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면담 이후 면담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사후정리의 과정을 거쳐 요약되어 연구자에게 이메

일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또한 면담의 내용은 녹음되었는데 이때 면담자에 의해서 작성된 

면담 요약본과 녹음 내용을 종합하여 면담자의 의견이 분석되었다. 이때 면담대상자가 ‘면

담 녹음’ 혹은 ‘사후 의견정리’에 대하여 불편함을 보인 경우, 면담자가 작성한 사후 정

리자료, 혹은 면담 녹음 내용 중 한 가지 방법이 활용되어 면담자의 의견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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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가 면담과 달리, 대학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검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모형에 대한 면담대상자들의 최초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대학교원들은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이해관계 안에 놓여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그들의 상황이 반영된 최초 인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검토자료 제공없이 면담이 수행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각의 면담에서 면담대상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면담대상자들이 모형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면담의 주요 내용 및 질문으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대학교양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의견

으로 구체적으로 ① 중개자(TTP, 즉 대학의 경우 각종위원회 및 행정직원)의 개입 없이 혹

은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직접 연결하여 교수학습을 수행하는 교

육시스템에 대한 의견, ② 대학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외부전문가

로 확대하고 이들을 전문가 풀(expert pool)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③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습여권(learning 

passport) 시스템에 대한 의견, ④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플랫폼 중심의 대학교양교육과

정을 학부생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자에게도 오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며, 이에 대한 

대학교원들의 답변은 분석의 과정을 거처 최종 모형에 적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대학교양교육체제 모형 설계 

가. 대학교양교육체제 모형의 3가지 설계 원리

모형은 기존 대학교양교육 혁신의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블록체인 및 스마트컨트랙의 신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즉, 국내 대학교양교육의 발달현황 및 한계점, 그리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선행연구인 Kyun & Jang(2021)이 제안하는 교육모형을 본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교양교육체제 모형은 기본적으로 

교수자(=교수)와 학습자(=학생)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 교육플랫폼으로 기

존 교양교육 혁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4>는 기존 대학교양교육 혁

신의 한계점 및 그 한계 극복을 위한 설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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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존 교양교육혁신의 한계점 한계점 극복을 위한 설계원리 

1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됨 
⇒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스마트 컨트랙을 
적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자동화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학 전임교원에게 

한정시킴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에 한계를 지님   

⇒
전문가 풀(expert pool) 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컨트랙 
적용

3

사회 및 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졸업하기 

전에는 그 학습결과를 바로 증명하여 
경력개발(예: 인턴지원 등)의 도구로 

활용하기 어려움

⇒
학습여권(learning passport) 시스템 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컨트랙 

적용

<표 4> 모형의 설계 원리 : 기존 교양교육체제 한계극복을 위한 설계 원리 

위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첫 번째 설계원리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활용한 교과목 개발과 운영의 자동화이다. 즉, 자격을 갖춘 교수자·

전문가라면 누구나 중개자(TTP)의 개입없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교

수자와 학습자가 바로, 중개자의 개입없이, 연결되어 교수학습 및 평가가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제안으로 기존 대학교양교육 혁신의 첫 번째 한계점 극복

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기존 대학교양교육혁신의 첫 번째 한계점은 교양교과목 개발의 절

차가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첫 

번째 설계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교양교육혁신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이 

교과목 공모 및 그 일련의 방법을 통하여 교양교육과정을 개선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일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새로운 교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과목 공모 및 공모한 교과목이 채택되기까지 교과목 개

설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예: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평가심의위원회, 교육방법심의위원

회 등)가 개설될 때마다 신설교과목 개발과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제

아무리 신설교과목 개발에 적극적인 교원이라 할지라도 과중한 서류작업 및 긴 절차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철저한 절차 및 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설된 

교양교과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해 폐강의 절차를 밟는 경우도 종종 보

이는데, 이 경우 시간, 비용, 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양교

육체제 모형의 첫 번째 설계원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활용하여, 중개자

(TTP)의 개입없이, 기존 대학교원 및 자격을 인정받은 외부전문가라면 바로 교과목을 개발

하여 개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모를 통한 교과목 개발 및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양대학이 제공하는 교양교과목 중 급변하는 기술

의 변화, 이에 따른 사회 및 산업수요 그리고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과목을 시의적절하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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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개설해야 할 경우, 이 첫 번째 설계원리는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설계원리는 전문가 풀(expert pool) 시스템의 적용으로 이것은 기존 대학교양교육 

혁신의 두 번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번

째 한계점은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학 전임교원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시의적절한 교육과정 개발의 실재성 및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

존 전임교원 간의 협력 및 노력으로 현재의 교양교육혁신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도 기정사

실이며, 대학 밖 전문가들은 특강강사 혹은 멘토 등 다양한 위치로 대학교육에 참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급속하게 짧아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사회 및 산업 수요에 시의적절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

어서 현재의 방법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전임교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밖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대학의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전하게 자리잡기까지는 다양한 대학

정책 및 제도가 선행되고 마련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본 연구는 그중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

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의‘전문가 풀’ 운영을 두 번째 설계원리로 제안한다. 전문가 풀은 교

양교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을 선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이다. 이때 전문가 풀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들은, 첫 번째 설계원리에서 제시했듯이, 대학 내 

중개자(TTP) 개입없이 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만약 개설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

강을 희망하는 학습자가 없을 경우 개설된 교과목은 자동 폐강된다.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

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직접 연결되어 교수학습 및 평가는 자동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에 따

라 학습자는 지정된 학점을 받고 교수자는 비용을 지급받는 스마트 컨트랙 시스템은 바로 

이 전문가 풀과 연동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관리되는 전문가 풀은 교수자의 

정보를 신뢰롭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신뢰로운 교수자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할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된 교수자는 더욱 책임을 다해 교과

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질 관리의 수월성

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계원리는 학습여권(learning passport)의 적용으로 기존 대학교양교

육혁신의 세 번째 한계점 극복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한계점은 교양대학이 야심차게 개발

한 사회 및 산업수요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학습하고 이수하였다 하더

라도 그 학습결과를 바로 증명하여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사

회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급속하게 짧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까지의 사회 시스템도 점차 변모해가고 있다. 평생직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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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록체인 선정을 위한 플로우차트(Wüst & Gervais, 2018)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성적증명서에 기입된 최종 성적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어떠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학습포트폴리오

(learning portfolio)가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내의 몇몇 대학들은 발 빠르게 졸업 포트폴리

오의 개발과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Ewha Womans University, 2022, January 30). 그러나 본 

연구는 한발 더 나아가, 학습자가 대학 재학 중에도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보

다 적극적인 경력개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여권(learning passport)의 개발과 활용

을 세 번째 설계원리로 제안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작동되

는 학습여권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결과 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학습결과는 온라인상에서 e-포트폴리오 형태로 누구나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학습자가 재학생의 신분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인턴지원 등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public permissioned blockchain)의 선정 

Wüst & Gervais(2018)는 블록체인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적당한 해결방안인지 그리고 어

떤 유형의 블록체인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를 제안하였다([그림 1] 참

조).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교양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을 선정하

기 위하여 Wüst & Gervais(2018)가 제안한 플로우차트를 기반으로 잠정적으로 적용할 블록

체인을 선정하였다. [그림 1]의 플로우차트에 따른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교양교육체제의 

맥락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 및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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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이 필요한가요?(Do you need a store state?)   

   (응답) 예. 본 교양교육시스템의 기록은 안전한 저장이 필요합니다. 

(2) ‘쓰기’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중으로 존재하나요?(Are there multiple writers?) 

   (응답) 예. 교양교육 블록체인에는 ‘쓰기’ 엑세스 권한을 요구하는 학습자, 교수자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 등 다중으로 존재하며 맥락에 따라 작성자마다 엑세스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3) 온라인상태에서 ‘쓰기’ 작업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Trusted Third Party, 

TTP)가 위임받아 수행하나요?(Can you use an always-online Trusted Third Party?) 

   (응답) 아니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양교육체제 맥락에서 TTP는 교양교육플랫폼을 

운영하는 해당 대학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대학은 항상 온라인이 아닌 허가된 

블록체인 설정에서 인증기관으로 사용됩니다.  

(4) 모든 ‘쓰기’ 사용자들은 비익명이어야 하나요? (Are all writers known?) 

   (응답) 예. 사용자는 모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스템관리자에게 익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령 교양교육 학습결과 기반의 학습여권 발행은 실제 존재하는 학습자

에게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모든 ‘쓰기’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나요?(Are all writers trusted?) 

   (응답) 아니요. 모든 ‘쓰기’ 사용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6) 공개검증 절차가 필요한가요?(Is public verifiability required?) 

   (응답) 예. 교양교육시스템의 목표 중 하나는 교육과정의 공개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학습자의 학습결과 증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플로우차트 각 단계 질문에 대한 점검 결과, 최종 선정된 블록체인은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public permissioned blockchain)’이다. 이에 허가용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하이퍼레제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을 잠정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양교육체제 설

계에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하이퍼레제 패브릭은 IBM과 리눅스재단이 지원하는 오픈

소스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의 한계를 넘어 멤버십, 성

능,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결제의 완결성 등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기관과 산업에 적용가능

하다(Yo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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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 요약 

위와 같이 Kyun & Jang(2021)과 Wüst & Gervais(2018)로부터 도출된 모형의 설계원리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된 대학교양교육체제 모형은 ‘공개 허가형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제 

패브릭’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문가 풀’ 및 ‘학습여권’ 시스템이 함께 연동되는 온라

인 기반의 교육플랫폼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하이퍼레제 페브릭과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대학교양교육체제 모형

 

[그림 2]와 같이,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하이퍼레제 패브릭과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교

양교육체제 모형의 특성 및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하이퍼레제 패브릭 기반으로 신뢰롭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교수자의 경력 및 이력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관람가능 ⇒ 학습자의 교과목선택에 객관적 정보 제공   

(2) 외부 전문가들을 전문가 풀(expert pool)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교과목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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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운영의 자격을 부여 ⇒ 교수자를 외부 전문가로 확장함으로써 교과목 다양화에 

기여  

(3)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전문가 풀에 등록된 교수자는 중개자(TTP)의 개입없이 교과

목을 바로 교양교육플랫폼에 개설 ⇒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

(3-1) 교과목은 항상 15주차가 아닌 컨텐츠의 특성에 따라 15주, 8주, 4주가 가능하며 

주어지는 학점도 0.5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등 다양  ⇒ 교육과정의 다양화 

  (3-2) 교과목은 정규교과일수도 있지만 비교과도 포함됨 ⇒ 교육과정의 다양화 

(3-3) 교과목은 온라인강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하는 블랜디드강좌 및 오

프라인강좌도 포함됨 ⇒ 교육과정의 다양화 

  (3-3) 교과목은 학습자 협업중심의 프로젝트학습 강좌도 포함됨 ⇒ 교육과정의 다양화 

(4) 이때, 학습자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한 교과목은 자동 폐강 ⇒ 교양교과목 질 관리의 

수월성 확보

(5)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학습자 교양교육플랫폼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결과 및 학점 취득 ⇒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

(6)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교수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수에 기초하여 산출된 계산

법에 따라 자동으로 비용을 지급받음 ⇒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

(7) 하이퍼레제 패브릭을 활용한 안전하고 투명한 학습자의 학습결과 관리 ⇒ 학습결과를 

‘위·변조’ 및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영구관리 

(8)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학습자의 학습결과는 학습여권(learning passport)으로 발행 

⇒ 기업 혹은 기관의 담당자가 지원자(학습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

스템 구현으로, 학습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해당 기업·기관의 담당자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없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인재 확보의 수월성 제고

2. 모형의 기술전문가 검토 결과   

모형은 3명의 기술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플

랫폼 모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실제 개발할 경우의 고려사항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검

토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및 주요 기술에 대한 전반

적인 검토가 있었고, 교육플랫폼이 제공할 서비스의 세부 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모

형에 적용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및 주요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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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영역 기술전문가 검토 의견 요약

모형 전반 · 기존의 기술로 모두 구현 가능함 

하이퍼레제 패브릭 적용  
· 고등교육기관이 적용하기에 하이퍼레제 패브릭은 적절함
· 그러나 어떤 정책을 적용해 플랫폼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ERC-20 

토큰 기반 공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스마트 컨트랙의 적용 · 모형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기능에 스마트 컨트랙 적용 가능 

종합 의견

· 탈중앙화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저장비용이 비싸고 
성능이 낮은(= 느린) 시스템임

· 따라서 응답시간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탈
중앙화 속성을 일부 훼손한 허가형(permissioned) 혹은 사설(priva
te)블록체인을 사용해야함 

<표 5> 모형의 기술전문가 검토 결과 요약: 적용하는 블록체인 및 주요 기술에 대한 의견 

3명의 기술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기술로 모형이 제

안하는 모든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교육플랫폼이 구체적으

로 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② 어떤 블록체인을 구축할 것인지, ③ 어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할지에 따라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디지털 시스템과 비교해서 비용

이 높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육플랫폼이 반드시 탈중앙화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전문가들 중 일부 전문가는 토큰 기반의 공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블록체

인의 효과성을 가장 크게 활용하는 경우인데,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이 공개 블록체인 시스템

을 사용한다면 기본의 체제를 바꾸기보다는 이전에 없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측면에

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전문가는 블록체인이 갖는 비용

과 성능 문제보다 탈중앙화 속성 기반의 서비스가 중요할 경우 탈중앙화의 속성을 일부 훼

손하기는 하지만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중에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본 

모형이 제안하고 있는 하이퍼레제 패브릭이 적절한 블록체인 유형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

다. 더불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여러 곳이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맺은 후 각각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컨소시엄 

내 기관 간의 교육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제안

하였다. 전반적인 기술적 검토에 이어서 교육플랫폼이 제공할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기능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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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랫폼이 요구하는 주요 기능  기술전문가 검토 의견 요약

· 전문가 풀(export pool) 운영: 교과목 
개설·운영의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가 관리  

· 블록체인 상에서 큰 이슈없이 구현 가능
· 전문가들의 자격부여 방법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교수자 경력·이력에 대한 정보 관람  ·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면 큰 이슈없이 구현 가능 

· 전문가 풀에 등록된 교수자는 중개자
(TTP)의 개입없이 교과목을 바로 플
랫폼에 개설  

· 허가형 블록체인 플랫폼 사용으로 구현가능
· 단 블록체인은 저장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강좌 

데이터를 블록체인이 기록할 수 없고 강좌식별자
와 강좌운영 결과 정도가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임  

   - 온라인강좌 뿐만 아니라 블랜디드 
및 오프라인 중심의 강좌 개설 및 
운영   

· 온라인강좌 경우 문제사항 없음 
· 블랜디드강좌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기록을 

신뢰성있게 스마트 컨트랙에 INPUT으로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고민 필요: TTP의 개입 불가피

· 오프라인강좌의 경우, 역시 중개자의 개입 불가피

   - 학습자간 협업 및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자 중심 강좌 개설 및 운영 

· 블록체인 참여자가 갖게 되는 개인키·공개키 쌍
이 지닌 속성을 스마트 컨트랙 조건에 잘 적용하
면 합리적인 협업기반 프로젝트 학습의 수행·평
가 가능 

· 학습자는 희망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
을 수행하고 자동 학점 취득  

· 큰 이슈없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현 가능 

· 교수자에게 교과목 이수 학습자 수를 
기반으로 산출된 계산법에 의해 자동 
비용 지급

· 큰 이슈없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현 가능

· 학습자가 취득한 학습결과를 신뢰롭
고 안전하게 보존 

·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면 큰 이슈없이 구현 가능

· 학습자의 학습결과는 학습여권으로 
자동 발행

·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라면 큰 이슈없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쉽게 구현 가능 

· 기업 및 기관 관계자의 개별학습자의 
학습결과 관람 

·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면 큰 이슈 없이 구현 가능
· 한편 학습결과 확인의 경우, 데이터의 원본을 저장

하기보다 해시(암호학적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
고 원본 데이터는 학습자가 직접 저장해 주어 원
본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압축된 데이터로부터 판
단할 수 있는 구조로도 개발 가능 

<표 6> 모형의 기술전문가 검토 결과 요약: 교육플랫폼의 세부 기능에 대한 의견   

3명의 기술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플랫폼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적용으로 큰 이슈없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플

랫폼이 제공하는 강좌에 오프라인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는 중개자(TTP)의 개입이 불가피하

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기록을 스마트 컨트랙에 신뢰성있게 투입(INPUP) 하는 방법을 숙고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별학습자의 학습결과는 e-포트폴리오 기반의 학습여

권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학습결과를 암호학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블록체인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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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검토의견 요약

모형 전반  

· (긍정) 사회 및 시대의 흐름에 맞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교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모형임 

· (긍정) 대학경영관점에서 대학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
연한 교양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는 교육모형임 

· (부정) 모형이 추구하는 전반적 방향성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많은 대
학들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사안임 

· (부정) 학생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학들
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보완) 학습자 데이터분석 기반의 교과목 추천시스템을 플랫폼에 적용
해 운영한다면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중개자(TTP, 즉 
대학의 각종위원회 
및 행정직원)의 

개입없는 교양교과목 
개설 및 운영 

· (긍정)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긍정) 교과목 개편·개발·폐강이 수월한 유연한 교양교육체제 구축 
· (부정) 대학이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가치 및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음 
· (부정) 교과목의 질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학의 개입은 필수불가

결 사항임          

‘전문가 풀’ 
시스템 기반으로 

대학 밖 
전문가에게로

 교과목 개설/운영 
자격 확대 

· (긍정) 교양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 (긍정) 이론과 실무에 조화를 이룬 현장실무자를 교수자로 영입 가능
· (긍정) 학생들이 대학 밖에서 사교육을 통해 받는 교육이 교양교육과

정으로 제공된다면 학생들의 비용,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음  
· (부정) 전문가들의 자격기준 및 강의능력 검증의 어려움
· (부정) 현 대학체제에서는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학습여권’ 시스템 
(즉, e-포트폴리오 
기반의 자격증명 

시스템)     

· (긍정) 학생의 입장에선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보완) 학사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전공교육을 포함한 대학생활을 통
해서 경험하는 모든 학습 결과도 함께 담는 것으로 확장 

· (보완) 사용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내용을 구성하고 기업이 
접근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계 

· (보완) 사회 및 현장에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

<표 7> 모형의 대학이해관계자 검토 결과 요약  

하여 개별학습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 역시 안

전하고 신뢰롭게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저장,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3. 모형의 대학이해관계자 검토 결과

모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9명의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검토

를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플랫폼 모형의 실현가능성 및 우려

사항, 실현을 위하여 보완해야 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모형은 크게 모형전반에 대한 의

견을 제외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검토되었으며, 검토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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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교양교육플랫폼을 

평생학습자에게 개방  
  

· (긍정) 재직자 및 이직을 고려하는 평생학습자에게 개방하는 것에 동의
· (보완) 해당대학의 졸업생들을 다시 평생학습자로 들어오게 하는 방안

도 고려할만함  
· (보완)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만함
· (보완) 컨소시엄 형태로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하는 모델도 고려할만함 

모형전반에 대하여 교수들은 재직기간, 대학혁신 관련 보직 수행여부, 소속대학의 지리적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미세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모형이 고

등교육의 방향성 제고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대학교양교육이 변화

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는 모형이라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가능

한 사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현 대학체제에서는 도전적인 사항이 

많으며, 특히 기존 전임교원들과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는 부정적인 의

견도 있었다. 한편, 본 모형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과목 추천시스템을 함께 

적용한다면 교육플랫폼의 활용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개자의 개입없는 교양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팽팽하게 공존하였다. 먼저 긍정의견으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상응하는 교과목 개편, 개발 그리고 폐강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유연한 교양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으로 요약

될 수 있으며, 부정의견으로는 기존 대학의 교양교육은 저마다 설정하고 있는 핵심역량 강

화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적인 교양교육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

려워 보인다는 점과 교과목의 질관리 역시 대학 교직원의 중요한 책무라는 측면에서 개입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개설되는 교과목을 다양한 주차수(4주차, 8주차, 15주차 

등)와 학점(0.5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등)으로 구성하는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육내용

에 본질을 둔 접근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MZ 세

대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15주 동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집중하기 어려운 특성이 보이는

데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한 접근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 풀’ 시스템 기반으로 대학 밖 전문가에게도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자는 체제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팽팽하게 공존하였다. 먼저 긍정

적인 입장에서는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현장에 있

는 이론과 실무에 조화를 이룬 지역사회 전문가를 교수자로 포용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대학밖에서 사교육을 통하여 진로개발과 취

업준비를 위해서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학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과목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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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양교과목으로 열어준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학점도 확보할 수 있어서 학생 입

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의 가장 큰 이유는 기

존 교수들과의 부딪힘으로 요약된다. 즉, 기존 전임교수들의 책임시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

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교과목이 반드시 학생들에게 필요

하고 좋은 교과목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교수 

능력과 태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 요인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e-포트폴리오 기반의 자격증명 시스템인 ‘학습여권’에 대해서는 모든 교수들이 이견없

이 동의하였다. 즉, 국내 몇몇의 대학은 이미 졸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Ewha Womans University, 2022, January 30), 재학 중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보완을 위한 여러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대

부분의 교수들은 학사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전공교육 및 비교과 영

역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을 학습여권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

며, 사용자인 기업 및 기관의 관점에서 학습여권을 구성하고 이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형태

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사회 및 현장에서 학습여권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강조되었다. 

그 외, 본 모형이 지향하는 교양교육플랫폼을 지역사회 평생학습자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

한 의견에 있어서도 모든 교수들은 이견없이 동의하였다. 즉 재직자 및 이직을 준비하는 평

생학습자, 은퇴를 앞두고 준비 중인 중장년 세대, 및 노년기에 있는 실버 세대 등 다양한 계

층에게도 교육과정을 개방한다면 현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학습자 확보 문제 해결에도 크

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양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좀 더 구체적인 대학교육 

혁신 전략으로 해당 대학의 졸업생을 평생학습자로 영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이도 있

었는데, 이때 모교에 평생학습자로 돌아오는 학습자들은 이미 수강 경험이 있는 기존 교수

들의 강좌보다는 젊고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교수자의 강좌가 더 성공적일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앞서 언급된 대학 밖 전문가들에게 교수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언급하며 강조하기도 하였

다. 한편, 현재 국내 여러 지자체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유사한 모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지자체 플랫폼과의 연계도 좋은 모형

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188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2.No.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 대학교양교육 혁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변동 속에서도 대학이 여전히 지속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교양교육플랫폼을 

제안하였다. 대학혁신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온라인 플랫폼기반 교양교육체제를 제안하고 설

계하는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유는 시대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교양교육모형을 설계하였고, 

이어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기술검토 및 대학이해관계자들의 현장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허가형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기반의 교양교육체체모

형’에 대한 기술전문가 및 대학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전문가들의 의견 및 모형의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종합하면, 모형이 제안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기존의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다. 단, 제

공하려는 서비스 중에서 오프라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블랜디드 강좌 등의 경우는 중

개자(TTP)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중개자의 개입은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적 성

격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 이것은 기존 중앙집중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스템으로 구

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비싸고 속도가 느린 ‘허

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을 대학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모형의 실제 구현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면담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의 교수들은 현재 인구절벽 및 대학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존 대학들에 있어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은 대학의 교

육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맞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교육체제의 구현을 가

능하게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반면, 나머지 과반수에 가까운 교수들은 대학이 변

화해야 하고 따라서 본 모형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현 대학

체제 안에서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우려사항 및 그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기존 대학체제하에서

는 교양교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임교수들의 반대 혹은 부딪힘이다. 즉, 기존 전임교수들

이 모형의 실현을 반대 혹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시수 및 시수확보 문제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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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은 기

존 교수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전임교수들과 시수 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을 교수자

로 영입할 때 전임교수들과 다른 트랙으로 영입하여 – 가령, 전임교수들은 15주차 3학점 교

과목만 담당하고, 외부전문가들은 4주차 혹은 8주차로 구성된 0.5학점에서 1학점에 해당하

는 교과목만 담당 - 전임교수들과는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로 가는 정책도 전임교수들의 반

대와 우려를 해소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려사항은 지나치게 학습자 수요에 기반한 교양교육과정은 각 개별 대학이 추구

하는 인재상 및 교양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핵심역량 강화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사항은 각 개별 대학이 핵심역량을 설

정할 때 그 요소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 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세 번째 우려사항은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성 및 교수능력에 대한 문제이다. 즉 외부전문가

의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교수능력 및 교수태도가 미흡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영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사항 역시 자격기준

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를 선발하고 필수적으로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전문가 풀 등록을 허용하는 엄격한 방식을 통하여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교수자가 전문성은 갖추었지만 교수능력이 부족한 

강좌의 경우 학습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선택해도 끝까지 학습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수요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질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것은 학점정

책과 함께 적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재학생들의 졸

업학점을 낮추고, 한 학기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선택한 교양교과

목에 대하여 기대했던 교수학습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정된 기간 안에 그만두어도 전체 졸

업학점 이수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대학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기술전문가 및 대학 이해관계자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모형의 실

제 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시사점 혹은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조하여 언급할 것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3가지 설계원리, 즉 ① 학내 중개자(TTP)의 중개

없이 교수자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바로 학습자와 연결되어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평가결과

가 도출되는 온라인교육플랫폼, ② 외부전문가를 교수자로 영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 

풀 시스템, 및 ③ 학습여권 시스템은 함께 연동될 때 그 기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당기관이 시스템의 중요도 및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연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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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이 고려된다면 향후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대학의 여건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해당대학 대다수 구성원들의 동

의 및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존 대학체제 안에서 보다 체

계적인 적용과 확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허가형 블록체인의 적용이 적합해 보이며, 구체적

으로 교양대학의‘교양선택’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몇 개의 교과목을 파일럿으로 시행해

보고 점차 그 교과목 수를 확장하며 성공 및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및 운영방식을 확인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뒷받침해줄 가장 

적합한 대학정책의 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유사 교양교육시스템을 사용할 

타 교육기관 간의 향후 컨소시엄을 염두한다면, 컨소시엄 내 기관 간의 교육 데이터를 신뢰

성있게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조를 처음 개별 대학의 개발단계부터 고려해야 

향후 비용과 인력 등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모형이 제안하는 체제는 동의하지만 전임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들

과의 부딪힘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기존의 대학교양교육 틀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없었던 새

로운 교육플랫폼으로 가는 것도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가령 교양교과목으로 구성될 

내용 중 최신 기술관련 산업수요맞춤형 교과목에 국한하여 산학협력교육플랫폼으로 개발해 

운영한다면 기존 대학 구성원들과의 부딪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대학교육

에 전문가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교육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사교

육이 아닌 공교육의 틀 안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생태계를 블록체

인기반으로 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은 자명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처음 개별 대학 단계에

서는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하지만 최대한 공개 블록체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블록

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더불어 향후 타 유사기

관 간 컨소시엄도 염두하고 개발하면 많은 부분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의 여건상 재학생 대상의 교양교육플랫폼 개발과 운영이 어렵다면 좀 더 넓은 

대학교육혁신의 차원에서 학습대상자를 재학생이 아닌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

도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학령기 학생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누적 졸업생을 

포함한 평생학습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을 다시 대학으로 유입하는 적

극적인 정책이 어쩌면 대학이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존속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

다. 재직자 및 은퇴준비자의 새로운 직업을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점차 학

령기 학습자와 통합해가는 형태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평생학습자의 교육 및 경

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 국내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이기도 하며, 서울시 등은 

이미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모형과 유사한 모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학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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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대처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이 되어 존속하기 위해서

는 평생학습자 타깃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

다. 마찬가지로 교육플랫폼 개발 시에는 향후 지자체 및 사설 평생교육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평생학습자들의 학습 및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 하는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대학의 존속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의 새로운 모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타당화의 과정을 통하여 모형의 내용을 분

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형의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모형의 현장적

용 검토 과정에 참여한 대학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의견 도출에 있어서 한

계일 수 있으나, 분석결과는 유사 교육플랫폼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개별 대학에게는 유용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는 대학교양교육혁신을 

넘어 대학교육혁신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참조할 수 있는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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